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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가복음 장 절 이하에 보면 귀신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딸에 들린7 25

귀신을 쫓아 주시기를 간청하시는데 그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였을 뿐 아니라

예수님의 본성이신 자비로움 사랑 긍휼하심 등은 찾아보기도 힘든 발언을 하셨다 어떻게, , .

예수님께서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쓰시면서 이방 여인을 쫓아내시려 하셨을까?

먼저 우리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있음을

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그 여인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딸을 구하고.

말겠다는 강한 의지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말이 모욕적인 말. ,

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.

우리는 문서상으로만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매몰차다고 느낄

수 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으.

면서 당신은 이방인이니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, “

니까 제가 유대인인데 저에게 와서 이방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?

까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톤이 거절하는 것보다는 오히?” .

려 더 용기를 내어 구하라는 의미로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.

그렇다면 개 는 무엇을 의미하였을까 우리 문화권에서도 개 개 같은 등등은‘ ’ ? “ ”, “ ”○○ ○○

절대로 상대방을 높여 주는 말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도 들개나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. ,

들 특별히 부자 집 문 앞에서 거지 나자로의 상처를 핥던 개 등 이런 종류의 개들은 그때, ,

나 지금이나 환영받는 형용사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녀들을 애칭으로 우리 강아지니 떡.

두꺼비니 하며 동물에 비교하며 부르지 않는가 그것들은 전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며 사랑?

과 귀여움의 상징어들이다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는 상아래 있는 작은 개 즉 집안에서 애완. ‘ ’

으로 기르는 한 집안 식구와 같은 개를 의미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는 여인과 만.

나셨고 절 헬라 문화권에서의 작은 강아지는 일종의 애칭이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(26 ), .

그 여인은 재치 있게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“

다 라고 받아 넘김으로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그 즉시 딸이 귀신에게서 놓임.”

을 받게 된다.

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정작 우리가 진정 받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.

또한 본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때도 많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한.

행동을 오해하여서 불화를 빚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묵상하여.

보며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방인인 내가 세상으로부터 놓임을 받을 수 있게 구,

원을 베풀어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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